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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 꺠9일 (화)

갈데까지가보자 9일오후8시20분

10년전시인이귀촌한이유는

경기도 여주
여강(驪江)에
서 수백여 식
구와 두 살배
기 막내딸을
사랑으로 보살
피 며 사 는

60대 홍일선씨 부부. 당나귀 다정이를 “막
내딸”이라고 말하는 홍씨는 수백 마리의 닭
을 “실구”로 여기며 살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수십 마리의 오리들과 7마리의 강아지들
까지, 동물농장이 따로 없다.

홍씨는 직접 배합해 만든 특별한 사료를
닭에게 먹인다. 친환경 자연방사로 키운 닭
들이 낳은 달걀은 일반 달걀의 10배 가격에
팔린다. 덕분에 홍씨는 작년 작은 면적에서
고소득을 올린 농가를 뽑는 여주시 강소농
농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알고 보니 홍씨는 도시에서 수권의 책을
내며 활약한 시인. 그런 그가 10년 전 귀촌
한 이유는 뭘까. 오후 8시20분 공개된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아쿠아슈즈 ‘팔방미인’ 됐어요
물놀이·트레킹·일상겸용여름철필수품
기능성 높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기

마운티아 ‘웨이브’ 러닝화 스타일 디자인
밀레 ‘토피아’ 슬리퍼 변신 하이브리드형

발이 시원해야 온 몸이 시원하다. 무더운
날씨를 기다리는 건 냉방용품만이 아니다. 신
발도 있다. 바로 언제부터인가 여름철 아웃도
어 필수품이 된 아쿠아슈즈다. 아쿠아슈즈는
물이 잘 빠지고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이다. 일
상에서도 신을 수 있지만 역시 이름답게 장마
철이나 물놀이를 할 때 제 위력을 발휘한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곧 찾아올 여름을 겨냥
해 배수·통풍기능은 물론 우수한 접지력과
쿠셔닝에 세련된 외관까지 갖춘 아쿠아슈즈
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뀫코막이가 발가락까지 보호… 맨발처럼 편한 아쿠아슈즈도
노스페이스는 물놀이는 물론 가벼운 아웃

도어 활동 시 두루 신기 편한 초경량 아쿠아
슈즈 ‘워터 2G’와 ‘워터 1G(이상 7만 5000원)’
을 내놨다. 발등부분 전체에 밀착되면서도 한
층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하는 누폼 원단의 갑
피, 배수와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 소재의 겉
감을 사용했다. 일상복과 함께 연출해도 될만
큼 캐주얼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블랙야크는 기도용 깃발인 네팔 타르초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타르초(4만2000원)’를 선
보였다. 가벼우면서 손쉽게 신고 벗을 수 있
다. 심플하면서도 특색 있는 디자인을 지녀

코디 시 포인트로 활용하기에 좋다. 어린이용
‘BK타르초 키즈(3만9000원)’도 있다.

코오롱스포츠는 캐주얼 룩에 멋지게 스타
일링할 수 있는 스니커즈 디자인의 아쿠아슈
즈를 내놨다. ‘아쿠아나-B(15만원)’는 인조
가죽 소재와 메쉬 소재를 적용해 스포티한 분
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남녀공용 아쿠아슈즈
다. 바닥 옆 부분에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기
능을 더했다. 발등 부분에는 보아시스템의
다이얼이 달려있어 신고 벗기에 편하다. 등
산을 하다가 만난 계곡물에 발을 담글 수 있
는 아웃도어 샌들도 인기다. ‘JOY(15만원)’
는 톤온톤의 누벅 소가죽 소재와 메쉬 소재를
적절히 적용해 고급스러운 외관을 지녔다.
코막이(토캡)가 돌부리 등으로부터 발가락을
보호해준다.

마운티아의 ‘웨이브(16만원)’는 일상생활
에서 아쿠아슈즈를 신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신발이다. 러닝화 스타
일의 아쿠어슈즈로 장시간 신고 있어도 쾌적
한 느낌을 준다. 밑창에 가볍고 충격흡수능력
이 뛰어난 파일론 소재를 적용해 접지력이 뛰
어나다. 계곡 트레킹, 여름철 물놀이는 물론
도심에서도 가볍게 신을 수 있다.

아이더의 ‘스쿠버 스킨슈즈(5만9000원)’
는 맨발인 듯 편안하고 쾌적한 착화감이 장
점이다. 물기가 빠르게 마르며 발수기능이
있어 늘 시원하고 보송보송한 발을 유지해
준다. 양말처럼 신고 벗기 편한 데다 가볍기
까지 하다.

뀫수막현상을 막아 접지력 강화 … 패밀리룩 연출도 OK
엠리밋의 ‘샤모니 아쿠아슈즈(8만8000원)’

는 갑피에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 소재와 내구
성이 강한 네오프렌 스판 소재를 믹스매치해
통풍성과 신축성이 뛰어나다. 경량소재를 사
용해 일반 운동화에 비해 2배 이상 가볍다. 탄
성이 좋은 신발 끈과 신발을 간편하게 조일
수 있는 스토퍼를 장착했다.

밀레는 수막현상을 방지해 잘 미끄러지지
않는 아쿠아샌들 ‘토피아(8만8000원)’를 선
보였다. 미끄러운 지면에서 체중이 한 쪽으
로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여러 방향으
로 분산시켜 안정적인 보행을 돕는다. 발뒤
꿈치를 감싸는 스트랩인 ‘힐 서포트’를 걷어
올리면 슬리퍼로 변신하는 하이브리드형 샌
들이다.

르까프는 온 가족이 함께 신을 수 있는 패
밀리 스포츠샌들 ‘엑스베론 2.9(8만7000원)’
를 출시했다. 국내 최초로 샌들에 IP 풋베드
기술을 적용해 최고의 쿠셔닝을 제공한다. 어
린이용(7만8000원)도 나와 있어 휴가지에서
패밀리룩을 연출할 수 있다.

센터폴의 ‘아쿠아테크(10만9000원)’는
아쿠아슈즈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트레킹
화다. 바닷가, 계곡에서의 물놀이는 물론
장시간 트레킹까지 소화할 수 있는 만능신
발이다.

레드페이스의 ‘하이드로 아쿠아슈즈(10만
9000원)’는 쿨링 워킹화 겸용 아쿠아슈즈. 신
발을 신고 벗기 편하도록 신발 끈을 쉽게 죌
수 있는 퀵레이스 시스템을 적용했다.

살로몬의 ‘리버사이드(14만8000원)’는 흡
습·속건기능이 우수한 메쉬 소재를 사용해
장시간 신어도 쾌적함을 유지해 준다. 발뒤꿈
치를 감싸는 힐을 접으면 슬리퍼로도 신을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8월까지주말서머캠프…매주선착순접수

워터액션스포츠웨어 브랜드 배럴이 액티
비티 플랫폼 프렌트립과 함께 여름 맞이 ‘배
럴과 함께하는 서머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6월부터 8월까지 주말마다 진
행되며 서핑,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등 다양
한 워터액션스포츠 종목을 선정해 매주 색다

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초보자
를 위한 강습부터 마니아까지 레벨에 맞는 다
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참가자들 수준에 맞
게 워터액션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 배럴의 대표 아이템 래쉬가드를 비
롯해 선글라스, 워터액션스포츠 장비 등을 증
정한다.

배럴 서머캠프는 프렌트립 홈페이지(ww
w.frientrip.co.kr)에서 매주 화요일부터 선
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배럴 공식 블로그(blo

g.naver.com/socal＿kr)에서 관련 소식을 확
인할 수 있다. 배럴 관계자는 “워터액션스포
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어
떻게 접하고 배우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아 이
번 서머 캠프를 기획하게 됐다”며 “하는 방법
만 제대로 숙지하면 안전하면서도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워터액션스포츠다.
배럴은 많은 이들이 워터액션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배럴과함께” 워터액션스포츠즐겨요

▲블랙야크 ‘타르초’ ▲마운티아 ‘웨이브’ ▲아이더 ‘스쿠버 스킨슈즈’ ▲엠리밋 ‘샤모니 아쿠아슈즈’ ◀노스페이스 ‘워터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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